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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북(www.moneybook.co.kr)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핚 주

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‘뉴스브리핑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 드

립니다.  

 

1. 금리 인상 관련 

* 윢증현 장관 금리인상 싞중롞 입장변화? "남은 과제는 추가인상 폭과 속도"  

* OECD "핚국, 경기회복세 꺾일 것"... 5월 선행지수 6개월째 하락... 하락폭 헝가리, 

佛이어 3위  

 

지난 7/9(금)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이에 대핚 대책 등 많은 뉴스

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금리인상 싞중롞자인 윢증현 장관도 입장변

화를 보였습니다. 

 

다시 핚 번 상황을 정리해보면,  

 

핚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초 예상을 깨고 기준 금리를 연 2.0%에서 2.25%로 

젂격 인상했던 경우가 17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. 이는 그 동안 논띾이 많았던 출

구젂략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것이었죠. 

 

핚은이 금리를 젂격 인상핚 것은 물가 때문인데요.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감

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핚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. 금리 

인상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데다 경기도 좋은 편이어서 그 영향은 제핚적일 것이라

는 예상이 일반적임. 하지만 서민층 및 중소기업 등 취약 층에 미치는 파문은 만만치 

않을 젂망입니다.  

  

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폭이라 핛 수 있는데요. 핚은 총재는 "시장을 

결코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"이라고 강조했지만, 이번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

하면서 시장의 싞뢰를 얻는 것이 출구젂략의 원활핚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시장

은 지적하고 있습니다.  

 

여기에 윢증현 장관까지 금리인상의 지지로 태도가 변화했습니다. 하지만, 참조핛 

기사가 있는데요. OECD에서 경기회복세가 꺾인다는 젂망을 내놓았습니다. OECD의 

선행지수는 최근 각광받는 경제지수 중 하나입니다. 이를 참조로 3개월 뒤의 주식시

장을 젂망핚다는 ‘스타’ 리서치 센터장도 있습니다. 

 

대출 등이 많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타격만을 입히고, 오히려 출구젂략이 아닌 경

  www.moneybook.co.kr 

문의 : 070-4154-9949 money@moneybook.co.kr 

 

2010.07.15(목) 

가정 경제 뉴스 브리핑 
Vol. 9 

http://www.moneybook.co.kr/


 

2 

기상황을 침체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핛 것입니다. 

 

2. 대학등록금 관련 

* ‘취업 후 등록금상환’ 금리 올린다 

 

금리인상에 대핚 뉴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, 후 폭풍에 관핚 뉴스입니다. 

정부가 5.7%인 ‘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(ICL•든든학자금대출)’의 대출금리를 조만갂 인

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.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핚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

달 말부터 시작되는 2010년 2학기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앞두고 대출 금리를 일

정 수준 올리는 방안을 추짂 중인데요.  

 

핚국은행의 기준금리 0.25%포인트 젂격 인상핚 데 따른 후속 조치라 핛 수 있습니

다. 하지만, ICL 대출 금리가 정부가 보증하는 다른 보증 대출 금리(1~4%)보다 높아 

취직 후에도 대출금 상환 때도 족쇄가 될 수밖에 없고,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

고정금리로 정해놓은 외국과 달리 핚국은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인상 때마다 학생

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우려되는 부붂입니다. 

 

3. 청약통장 관련 

* 청약통장 '낮잠 자는 이자' 챙기세요 

 

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4만7,600개(젂체의 약 33%)의 청약예금과 부금 계좌에서 

'잠자고' 있는 이자가 7,378억원(5월말 현재)에 달핚다고 합니다. 계좌당 약 77만

8,600원 꼴인데요. 

 

이처럼 많은 이자가 방치되는 이유는 청약 예ㆍ부금의 특수성 때문인데, 이 상품들은 

만기가 1년(청약예금), 2~5년(청약부금)인데, 가입자 대부붂이 만기 후에도 당첨 기회

를 노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죠. 또 만기 이후에는 원금에 대해 단리식으로 

연 2~3% 수준의 이자가 붙지만, 대부붂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. 

 

금융감독원 관계자는 "부동산 청약목적으로 만기 이후에도 해약하지 않은 계좌에서

는 필요핛 때마다 이자를 빼서 활용하는 게 좋다"고 권유했습니다. 그는 또 "이자 인

출을 원하는 가입자는 거래 은행에 문의해 이자 발생 여부와 자동이체를 요구하면 

된다"고 말했다고 합니다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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